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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시 학과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입학 후 학업적응정도 및 귀인성
향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진로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2011년 6월 1일부터 30

일까지 287명의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과를 선택할 때 ‘인기도, 취업전망’이 64.5%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순위는 성별에서 여자가 68.8%, 전공
별에서는 보건계열이 78.7%가 ’인기도, 취업전망‘을 고려했다고 조사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P<0.01). 전공별 
학업적응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에서는 동기화가 클수록 적용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응력이 높게 나
타났고,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이 내적귀인성향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귀인성향을 바탕으로 내적귀인성향을 더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이며, 계획적이고 신중한 학과선택을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시기부터 대학생활의 전
반적 사항이나 진로지도까지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한 복합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차후 학과적응, 진로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 giving effect to department selection, learning 
adaptation and attributional-style after entering school by selecting university students as targets and help high 
school students who will graduate soon and university students select department and direction. Those were 
analyzed by using 287 questionnaire data from June 1 to June 30, 2011.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64.5% 
of students considered 'popularity and employment prospect' first when they select department. Generally, it was 
researched that when selecting department, 68.8% of women and 78.7% of health major considered 'popularity 
and employment prospect'(P<0.05, P<0.01). For learning adaptation and attribution trend of each major, health 
major showed that learning adaptation was high when motif was high and application score was high and for 
the relationship with attributional-style, health major showed higher internal attributional-style,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P<0.05). When synthesizing the results abo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se the program that can 
develop internal attribution trend of students on the basis of attributional-style. For planned and careful selection, 
it is necessary to perform synthetic consulting through direction search program that considers entrance period of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general affairs of university or direction guide to increase department or direction 
adapt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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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중 고교생
들의 학교, 학과 선택은 미래의 나의 직업과 연관이 되며 
차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계획적이
고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결정은 향
후 진학 후에 학과 부적응 및 학습동기 상실로 이어져 학
습에 흥미를 잃고 전과를 한다거나 학업 포기로 이어진
다 [1].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일반계 고교 졸업생들의 
93%,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 62.3%가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준비로의 성격이 강하다[2]. 또한 
대학수의 증가와 입시 과열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나 학과에 진학 하고 있다[3].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무조건 상급학교인 대학에 들어가야 한
다는 현실에[4] 졸업 후 취업문제까지 겹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과선택 후 부적응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의 단조로운 인간관계
와 대학입학이라는 정해진 목표에 맞춰 획일적인 학교생
활에서 벗어나 색다른 환경과 가치관, 생소한 전공지식, 
진로문제 등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시절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의 적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
으나 본격적으로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는 대학에서의 학
업 적응은 학생의 미래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
우 중요하며 학업 적응은 전공과 자신의 적성 및 흥미가 
맞을 때 더 배가 될 것이다 [5]. 

최근에는 학업적 적응의 개념이 넓어져 인지적 학습능
력 이상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즉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쳤을 때 행동, 학업적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
인 만족감[6], 시간관리[7], 그리고 인지양식[8]이 학업 적
응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학업 적응은 또 다시 
4 가지 하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기화로 학업적 목적과 수행이 요구되는 태도,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지각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적용은 학과공부에 대한 충실도, 공부하려는 의
욕의 발생정도, 강의 출석의 규칙성 등의 내용이 이 하위
척도에 포함된다.

셋째, 수행은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시험
기간 중의 생활, 학업성적에의 만족도, 공부시간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의 내용이 하위척도에 포함
된다.

넷째, 학업적 환경으로 수강하는 과목과 교수님에 대
한 만족도,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간혹 일부 학생들 중 자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했던 

학과에 진학했어도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도 있고, 스스로 
원하던 학과는 아니었지만 잘 적응해가는 학생들도 있다.

그 원인으로 학과의 적성, 인기도, 흥미 이외에도 개인
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문제나 
상항을 찾아가는 귀인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
요가 있겠다[9].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과론적 
즉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스스로 지각한 이유를 설명을 
하며, 왜로 시작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른 이
론이다[10]. 또한 Heider [11]는 행동의 원인을 인간 내부
에 두는지 혹 환경에 두는지에 따라 후속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며 내적 귀인(노력, 능력). 외적 귀인(운, 환경)의 
결과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학습결과의 책
임을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통제 가능한 원인에서 찾
는다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를 변경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자하는 의욕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
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12].

귀인이론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의 변인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디에 귀인 
시키는가에 따라 학업 성취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13,14]. 또한 귀인이론이 진로성숙도관에도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며 내적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이 외적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진로의식이 더 높은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15,16].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학과 적응도와 귀인성향은 차후 학업수행
이나 진로발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과 학생
들 개개인의 귀인성향이 차후 학업적응 및 진로 만족도
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시 학과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전
공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나누어 입학 후 학업적응
정도 및 귀인성향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진로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실시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및 방법

경상북도 소재 대학 3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
로 2011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고, 총 300부를 배부하여 설문내용이 부정
확한 13명을 제외한 28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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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성별 남자 79 27.5

 여자 208 72.5

 연령 18세미만 90 31.4

 19-20세 161 56.0

 21-22세 28 9.8

 23세 이상 8 2.8

 학년 1학년 169 58.9

 2학년 94 32.8

 3학년 24 8.4

 전공별 보건계열 141 49.1

 비보건계열 146 50.9

 학부제여부 학부제입학 54 18.8

 학과입학 233 81.2

 전체 287 100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 연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 학
업 적응에 관한 사항(동기화 6문항, 적용 4문항, 수행 9문
항, 학업 환경 5문항) 24문항은 Baker와 Sirvk가 개발한
[6] 도구를 사용하였고, 학과선택 시 우선고려사항 1문항, 
귀인성향(외적성향 8문항, 내적성향 8문항) 16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귀인양식측정은 Levenson[17]이 
개발한 자료를 안정숙[15], 신성철[18]이 5점 척도로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표시하도
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빈도 분석
하였고, 학업적응을 묻는 문항은 신뢰도 분석하였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의 우선순위는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스퀘어분석을 하였고,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
인 성향은 t-test, 학과 선택의 유형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와 귀인 성향은 ANOVA로 분석하였다. 학업적응 요
인과 귀인성향은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72.5%, 남자 27.5%였고, 연
령은 19-20세가 56.0%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년은 1학
년이 58.9%, 전공은 비보건 계열이 50.9%, 학부제 여부
는 학과입학이 81.2%로 많이 조사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3.2 학업적응에 관한 신뢰도 분석

학업적응에 관한사항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Cronbach's 
𝛂= 0.7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동기화  Cronbach's 𝛂= 
0.73, 적용 Cronbach's 𝛂=0.62, 수행  Cronbach's 𝛂=0.74, 
학업환경 Cronbach's 𝛂=0.72로 나타났다. 

  
[표 2] 학업 적응에 관한 사항 신뢰도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learning adaptation

하위척도 문항 신뢰도
동기화 6 0.73 

적용 4 0.62 

수행 9 0.74

학업 환경 5 0.72 

합 계 24 0.75

3.3 대학의 학과를 결정할 때 우선 고려사항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우선고려 사항으로는 ‘인기
도, 취업전망’이 64.5%, ‘적성, 흥미’가 18.8%, ‘입학점수’ 
11.5%, ‘주위권유’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의 학과를 결정할 때 우선 고려사항
[Table 3] First select department and direction

학과선택 시 운선고려사항  N  %

 적성, 흥미 54 18.8

 인기도, 취업전망 185 64.5

 입학점수 33 11.5

 주위권유 15 5.2

합  계 287 100.0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으로 고려한 사
항으로 여자는 ‘인기도. 취업전망’을 68.8%로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53.2%가 ‘인기도. 취업
전망’을 많이 고려하였고 그 다음으로 ‘적성. 흥미’ 
21.5%, ‘입학점수’ 20.3% 순으로 고려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전공별에서는 보건 계열 재학생들의 78.7%가 
‘인기도, 취업전망’을 우선 고려했다고 조사되었고 비보
건 계열에서는 ‘인기도, 취업전망’이 50.7% ‘적성. 흥미’
도 27.4%. ‘입학점수’ 15.8%로 보건 계열과 비교해 고르
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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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N M±SD F P

학
업
적
응

동기화
적성, 흥미 54 31.70±9.33 

1.697 .168
인기도,취업전망 185 31.35±4.99

입학점수 33 29.09±6.67

주위권유 15 29.53±6.05

적용
점수

적성, 흥미 54 21.30±4.13

2.160 .093
인기도,취업전망 185 22.24±3.25

입학점수 33 21.00±4.01

주위권유 15 22.87±3.58

수행
점수

적성, 흥미 54 44.28±8.91

2.263 .081
인기도,취업전망 185 46.49±7.85

입학점수 33 43.18±8.28

주위권유 15 46.67±8.12

학업
환경

적성, 흥미 54 23.72±7.02
.151 .929인기도,취업전망 185 23.10±5.89

3.5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

전공별(보건 계열/비보건 계열) 학업 적응 및 귀인성향
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전공별 학업적응도에서 보건 계열
이 비보건 계열보다 동기화(P<0.01)와 적용점수(P<0.01)
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공별 귀인성향에
서는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내적귀인성향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irst select 

department and direction

  학과선택 시 우선고려사항 
전체 ｘ2

  
적성,

흥미
인기,

취업
입학
점수

주위
권유

성
별
 

남자 17

(21.5)

42

(53.2)

16

(20.3)

4

(5.1)

79

(100)
0.020*

연
령
 

 

 

여자 37

(17.8)

143

(68.8)

17

(8.2)

11

(5.3)

208

(100)

0.219
18세
미만

17

(18.9)

59

(65.6)

11

(12.2)

3

(3.3)

90

(100)

19-20세
28

(17.4)

107

(66.5)

16

(9.9)

10

(6.2)

161

(100)

21-22세
7

(25.0)

16

(57.1)

5

(17.9)

 0

(0.0)

28

(100)

학
년
 

 

0.979
23세
이상

2

(25.0)

3

(37.5)

1

(12.5)

2

(25.0)

8

(100)

1학년 33

(19.5)

109

(64.5)

19

(11.2)

8

(4.7)

169

(100)

전
공
별
 

0.001**

2학년 17

(18.1)

61

(64.9)

10

(10.6)

6

(6.4)

94

(100)

3학년 4

(16.7)

15

(62.5)

4

(16.7)

1

(4.2)

24

(100)

학
부
제
 

0.347

보건
계열

14

(9.9)

111

(78.7)

10

(7.1)

6

(4.3)

141

(100)

비보건
계열

40

(27.4)

74

(50.7)

23

(15.8)

9

(6.2)

146

(100)

학부제
입학

9

(16.7)

32

(59.3)

10

(18.5)

3

(5.6)

54

(100)

학과입
학

45

(19.3)

153

(65.7)

23

(9.9)

12

(5.2)

233

(100)

 

*: P<0.05,  **: P<0.01 

                                   

3.6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와 귀인 성향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
와 귀인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오차
를 구하고 ANOVA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따른 학업적응도는 통계적 유
의함은 없었으며,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따른 귀
인성향에서는 ‘인기도. 취업전망’을 고려한 학과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내적귀인성향을 19.78±4.55 가진 학생들
이 많았으나 유의함은 없었으며, ‘입학점수’를 우선으로 
고려한 학생들은 외적 귀인성향 14.55±3.27 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표 5]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
[Table 5] Major according to for learning adaptation and 

attributional -style 

 전공별 N M±SD T P

동기화
 

보건계열 141 31.31±4.51 7.960 0.005**

비보건계열 146 30.82±7.64 

적용
점수

보건계열 141 22.04±3.04 9.891 0.002**

비보건계열 146 21.87±4.00

수행
점수

보건계열 141 47.01±7.55 2.700 0.101

비보건계열 146 44.44±8.58

학업
환경

보건계열 141 22.97±5.83 3.624 0.058

비보건계열 146 23.45±7.05

내적
귀인

보건계열 141 19.79±2.54 4.655 0.032*

비보건계열 146 19.12±5.27

외적
귀인

보건계열 141 13.98±2.93 8.804 0.371

비보건계열 146 13.56±3.00

 *: P<0.05,  **: P<0.01 

 

3.7 학업적응요인과 귀인성향 상관관계

학업적응요인 중 수행점수와 적용점수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P<0.001), 학업적 환경 만족도와 동기화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1). 내적귀인성향과 
동기화가(P<0.05), 외적귀인성향과 수행점수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6]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
계와 귀인 성향

[Table 6] Select the type of adaptive learning in accordance 

with Department of relationships and the 

attributional-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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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점수 33 22.94±8.42

주위권유 15 23.40±7.08

귀
인
성
향

내적
귀인

적성, 흥미 54 19.39±3.24

1.730 0.161
인기도,취업전망 185 19.78±4.55

입학점수 33 18.30±3.44 

주위권유 15 18.13±3.04 

외적
귀인

적성, 흥미 54 12.85±2.72 

2.971 0.032*
인기도,취업전망 185 13.95±2.95

입학점수 33 14.55±3.27

주위권유 15 13.13±2.72 

  *: P<0.05  

[표 7] 학업적응요인과 귀인성향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7] adaptive learning and the attributional-style 

between variables of the relationship  

 동기화 적용
점수

수행
점수

학업
환경

내적
귀인

외적
귀인

동기화 1

적용
점수

.095 1

수행
점수

-.010 .297

***

1

학업
환경

.226

***

-.088 -.042 1

내적
귀인

.132* -.022 -.013 -.001 1

외적
귀인

.035

　

.032

　

.189** .016

　

-.083　 1

　

*: P<0.05,  **: P<0.01  ***: P<0.001    

4. 고찰

본 연구는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과 학생들 개개
인의 귀인성향이 차후 학업적응 및 진로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
학생들의 학과 선택, 진로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
였다.

첫째, 대학의 학과를 고려할 때 우선사항을 보면 ‘인기
도, 취업전망’이 64.5%, ‘적성, 흥미’가 18.8%, ‘입학점수’ 
11.5%, 주위권유 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한[4]의 연
구에서도 ‘취업전망과 주위의 기대’가 52.6%로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에서 보건계열 재학생들이 ‘인기도, 취업전망’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최근 
통계청[19]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는 조사가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맞물려 청년실업자 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20]. 
보건계열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잘되는 과가 많아 현 
시대의 취업난을 고려한 진학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 관계에서는 보건
계열에서 동기화(대학을 다니는 이유 등 교육적 목적)와 
적용점수(학과공부에 대한 충실도 등 학업노력)가 높아 
학업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고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이 내적귀인성향(능력, 노력)이 높게 나타나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7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내적귀인성향이 높으면 동기화도 높은 양의 관계로 분석
되었다. 

이 결과는 내적귀인성향이 높을수록 학과적응이나 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15. 21-23]. 
보건계열 학생들은 대학 입학 당시 진로와 취업을 이미 
예상하고 학과를 선택하였으므로 동기가 분명할 것이며, 
졸업 후에는 보건 계통으로 진로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과공부는 힘들지라도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고 취업과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비해 비보건 계
열 대학생들은 진로와 취업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종종 입시에만 치중하여 자신의 적성 등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고 진학하였다거나, 현재 자신이 공부하는 
학과가 취업의 문이 좁아 다른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학
과에만 충실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며[24] 많은 스트레스
와 학과부적응을 초래한다. 따라서 비보건 계열 학생들에
게는 여러 가지 진로 탐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장 적
합한 진로를 제시하고, 학과와 가장 유사한 자격취득관련 
교과과정 편성을 통해 진로에 도움을 주며 학과 공부와 
진로공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과적응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과 선택의 유형에 따른 귀인 성향에서는 ‘입학
점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외
적귀인성향(타인, 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귀인성향이 강한 학생이 시험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25]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외적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주위의 기대를 의식하고 완벽 
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무조건 합격을 위한 점수에 맞춘 
대학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
라의 경우 대학생들의 적응에 제일 어려움을 제공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대학이나 학과의 선택에서 성적에 맞추
는 진학성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26] 학과선택을 
본인의 적성 흥미보다 성적을 맞추어 진학하는 학생들이 
외적귀인성향이 강하고 이들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
에 끌려가는 소극적인 적응을 하고 있다 [27]. 표 7에서도 
진학을 해서는 외적귀인성향의 학생이 수행점수 (대학공
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시험기간 중의 생활, 학업성
적에의 만족도,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
부 등), 즉 성적에 관한 부분에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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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적귀인성향이 강한 학생들에게는 성취 욕구
를 일깨워주어 내적 귀인성향을 발달시켜 주어야할 것이
며, 학생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주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동을 유도해 학생의 능력으로 해결했
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나 교사는 귀인성향 중에
서도 내적귀인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과제를 주어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내적귀인
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상담을 할 
때에도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의 만족이나 진
로문제까지 복합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상담시기도 고등학교 3학년 입시시기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철저히 
준비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학생들에
게는 전공 안에서도 자기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부분을 찾
도록 하여 차후 세부전공의 방향을 지도함과 동시에 직
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프로그램 활용이 
이루어져야 학과적응도는 물론 진로 선택 후 적응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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